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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S, 연료전지 발전소로 “그린성장”
6월9일 당진 EPS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 … 녹색산업으로 경쟁력 강화

허창수 GS 회장은 GS EPS의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 현장을 방문해 미래형 녹색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

를 밝혔다.

허창수 회장은 6월9일 충청남도 당진군 부곡산업단지발전소에 위치한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 현장에서 “세계

최대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을 통해 녹색산업분야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계기가 마련됐다”면서 “지금은 그

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렵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겨내고 GS의 미래형 사업구조를 정착시켜야

한다”고 강조했다.

GS EPS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, 향후 수소경제 시대 도래와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

실가스 감축 의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5월20일 연료전지 발전소를 준공하고 상업운전을 시작했다.

GS 관계자는 “GS EPS의 연료전지 발전소의 전력생산 규모는 2.4MW로 세계 최대이며, 총 사업비는 155억

원이 투입됐다”면서 “발전효율은 일반 화력발전 35%보다 높은 47% 수준”이라고 소개했다.

연료전지 발전소는 공기 중의 산소와 LNG에서 수소를 추출해 화학반응을 일으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

전력이 필요한 곳에 다양한 용량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야외, 지하, 건물 옥상 등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

장점도 있다.

허창수 회장은 연료전지 발전소 주제어실의 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비롯해 2008년 완공한 No.2 가스터빈 발

전소 등을 둘러보며 직원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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